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

다수의 친환경 노력을 알리고 소비

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애니메이

션 형식의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

했다고 11일 밝혔다.

제주삼다수 유튜브를 통해 공개

한 친환경 브랜드 스토리 필름에는

삼다수를 상징하는 귀여운 물방울

캐릭터가 자연순환 팩토리 내부를

돌아다니며 삼다수는 지금 지구를

살리는 중 이라는 메시지를 통해

제주삼다수의 친환경 활동을 조명

하는 내용이 담겼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제주지역 10~11월 주유소 마진이 전

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

운데, 휘발유 판매가격이 주간 기준

1년 5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

다. 하지만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

비싼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, 겨울철

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

등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0% 이상

급등해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이

어느해보다 높은 상황이다.

11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

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

11일 오후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

유 평균가격은 ℓ당 1570원이다.

일일 휘발유 평균가격이 1600원 아

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 6월 28일

(1596원) 이후 처음이다. 12월 첫

째주 평균가격은 ℓ당 1628원으로,

2021년 6월 다섯째주(1613원) 이후

1년 5개월여만에 최저를 기록했다.

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 하

락은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

다. 지난 9일 기준 국제유가(두바이

유)는 배럴당 73.7달러로, 최근 10

년 사이 최고가였던 올해 3월 11일

의 122.5달러와 최근 한달 새 최고

가인 11월 11일의 91.1달러에 견주

면 하락세가 뚜렷하다. 국제유가 하

락세는 미국 석유제품 재고 증가와

세계 경기침체 우려, 중국 수출지표

악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.

11일 도내 평균 경유가격은 ℓ당

1781원이다. 이달 첫째주 평균가격

은 1868원으로, 7주 연속 떨어지긴

했지만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

가격은 여전히 휘발유보다 ℓ당

200원정도 더 비싸다.

겨울철 기름보일러로 난방하는 가

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등유의 12

월 첫째주 평균가격은 ℓ당 1578원

으로 최근 소폭 내림세다. 하지만 지

난해 12월 첫째주 가격(1188원)에

비하면 32.8% 높은 수준이다.

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 도민

은 지난해 이맘때 등유 한드럼

(200ℓ)에 21만원 정도에 구입한

것으로 기억하는데, 올해는 32만원

으로 올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

상당하다 고 호소했다. 문미숙기자

국내 육성 한라봉 품종인 써니트

(Suneat)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,

소비자에게 새 품종을 알리기 위한

노력이 한창이다.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

귀포농업기술센터와 서귀포시 써

니트연구회는 최근 대구 엑스코에

서 열린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

에서 신품종 한라봉 써니트를 알리

기 위한 홍보 시식 행사를 진행했

다고 11일 밝혔다.

써니트는 한라봉 변이가지에서

발견돼 2016년 품종 등록 후 농가

에 보급된 국내 육성 신품종 만감

류다. 기존 한라봉에 비해 산도는

낮고 당도는 높으며(평균 13~15브

릭스) 과피색이 더 붉고 숙기가 10

여 일 더 빠른 것이 특징이다.

써니트 인지도 선호도에 대해 소

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

실시한 결과, 시식 후 당도 향기 산

도 식감 평가에서 응답자 90% 이상

이 만족하다고 답했지만 응답자의

90% 이상이 써니트를 모른다 고

응답하는 등 써니트에 대한 인지도

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대해 고문삼 서귀포시 써니

트연구회장은 신품종인 써니트에

대한 인지도가 아직 많이 낮다 면

서 온 오프라인 양방향의 지속적

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인지도 제고

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.

이태윤기자 lty9456@ihalla.com

지난달 중순부터 출하가 이뤄진 제

주산 브로콜리와 이달 중하순부터

본격 출하가 시작될 월동무, 양배

추 등 월동채소류 가격이 당근을

제외하곤 모두 약세로 농가 시름이

깊어지고 있다. 지난해 코로나19발

소비 부진으로 가격 폭락을 겪었던

농가들은 올해는 일상회복으로 소

비가 살아나길 기대했다. 하지만

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

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값이 떨

어졌던 월동무와 양배추 생산 예상

량은 평년보다 10% 이상 늘면서 가

격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11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

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부터 출하

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월동 채소류

중 당근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격이

떨어지는 추세다.

농가재배의향 조사를 토대로 지

난 9월 초 제주에 영향을 미친 태

풍 힌남노 피해를 감안해 추정한

브로콜리 재배면적은 1130㏊로 평

년 대비 18.4% 감소했다. 생산예상

량은 평년 대비 18.4% 감소한 1만

5795t이다. 10일 서울가락시장 경

락가격은 8㎏(상품)에 2만320원으

로 평년 동월(3만593원)에 견줘

33.6% 떨어졌다. 출하 초기부터 값

이 떨어지면서 제주도가 월별 시장

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

어지면 차액의 90%를 보전해주는

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469농가

가 신청해 지난해 신청농가(275농

가)에 견줘 크게 늘었다.

월동무 재배면적과 생산예상량

은 5624㏊, 36만2128t으로 평년 대

비 각각 11.3%씩 증가가 예상된다.

농촌지역의 고령화 인력난 속 상대

적으로 재배가 손쉬운 품목으로 꼽

히는 월동무는 면적이 증가추세인

데다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당근

농가에서 월동무로 대파하면서 면

적은 더욱 늘어났다. 10일 서울가

락시장 경락가격은 20㎏(상품)에

8633원으로 평년 동월(1만623원)

가격을 밑돌았다. 월동무의 손익분

기점은 20㎏에 1만원 정도여서 수

급 조절이 시급한 상황이다.

양배추 가격도 약세이긴 마찬가

지다. 재배면적이 1981㏊로 평년

대비 2.6% 증가하고, 생산예상량은

11만4640t으로 18.2% 늘어날 것으

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일 경락가격

은 8㎏(상품)에 3821원으로 평년동

월(5712원) 대비 33.1% 떨어졌다.

특히 양배추는 태풍 이후 재정식한

농가들로 내년 2월 이후 과잉출하

가 예상돼 지난해처럼 전남산과 출

하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짙다.

당근 가격은 평년보다 높게 형성

되고 있다. 하지만 태풍 내습 때 조

풍(바닷바람) 피해로 재배면적이

880㏊, 생산예상량이 2만9241t으로

평년 대비 각각 32.0%, 40.3% 감소

한 점을 감안하면 농가 기대치엔

못미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.

10일 도매가격은 20㎏(상품)에 3만

5500원으로 평년 동월(2만4861원)

대비 42.8% 높게 형성됐다.

제주농협 관계자는 브로콜리는

고온으로 생육이 양호해 출하가 빨

라졌는데 소비 부진으로 약세를 보

이고 있다 며 태풍 힌남노 이후

재정식이 이뤄지며 내년 2월 이후

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양배추나

태풍으로 재배면적이 더 늘어난 월

동무 가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

걱정스런 상황 이라고 말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2022년 12월 12일 월요일6 경 제

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(12월 12일~18일)

▶자연제주=이달 18일 창립 32주년을 맞는 자연제주

(대표 이석창 사진)는 생태조경을 선도하고 있는 도

내 대표 조경업체다.

이 업체는 해마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선두권을 유

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핀크스 비오토피아와 포도호텔, 해비치골프

장, 인천국제공항, 국립생태원,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, 제주신화

역사공원 등의 다양한 조경공사를 수행해왔다. 최근에는 환경부 생

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인 동홍천변 난대림 생태계복원공사의 준

공을 앞두고 있다. ☎ 733-2345. 박소정기자

당첨번호 6, 14, 15, 19, 21, 41

2 등

보너스숫자
37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045회>

월동채소류 가격 또 약세… 농가 한숨만

한림항 백조기 말리기 분주 1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백조기를 말리는

작업을 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주유소 휘발유값 1년5개월만 최저


